
다이애나밴드

다이애나밴드는 소리와 소리환경을 공동체와 생태계의 매체적 드러남으로 이해하며, 인간 너머의 세계에 
연결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듣기와 만들기, 소리내기를 수행한다. 중심 없이 분산된 세계 안에서 듣고-
응답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여기에서 누구와 어떻게 연결될 것이지를 고민하기 위한 
탐구의 과정이다.

공동체를 이룬 사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소리와 움직임으로 드러나는 소리환경에서 관계-
듣기를 제안한 개인전 《루트에 대한, 대화》(서울시립미술관 SeMA창고, 2021)는 사물 생태계 연작 
《점, 곁에서 말하는 점들》(코리아나미술관, 2022)로 이어지면서, 듣기의 대상을 공간과 물질, 환경에 
이르는 무수한 '점'들로 확장한다. 서울 홍제천에서 이루어진 사운드워크 공연 《향하는 귀, 흐르는 걸음, 
벌어진 사고》(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4)는 관계-듣기의 피동적이고 상황적인 성질을 주목하는 
듣기장치들을 개발하고, 끝없이 흐르는 의식과 걸음이 안내하는 사건-세계의 공동-청취를 제안한다. 
다이애나밴드는 라디오를 환경으로 사유하며, 소리와 네트워크를 함께 연구하는 공동체적 기획 《라디오 
월딩》(우루루, 2025)과 자립적이며 분산적인 네트워크 실천을 수행하는 모임 《오☁완》(우루루, 
2024)을 통해 연구·워크숍·토크 등을 이어가고 있다.

0. 사물 세계

0. 현실 세계

0. 가상 세계

0. 다중 세계



0. 사물 세계



점, 곁에서 말하는 점들, 사운드오브젝트설치, 코리아나미술관 *c-lab 6.0, 2022
모터, 목재, 전자부품, 종이, 무선 통신 시스템, 환경 상호작용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가변 설치

《점, 곁에서 말하는 점들》은 상상할 수 있는 관계의 성질에 대한, 모든 존재의 실험입니다. 모든 상상할 수 있는 관계들의 
성질에 대한 모든 존재들의 실험입니다. 여기에는 작가, 기획자, 공간, 울림, 벽, 바닥, 공기, 중력, 시간, 관객, 의식과 호흡, 물체, 
구조물, 전파, 계산기, 컴퓨터, 벌레, 습기, 곰팡이, 먼지가 실험의 주관자들로서 초대됩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서로의 '곁에서 말하기'가 가능한지를 연구하고 함께 연습할 것입니다. 점들이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을 위해서.

영상링크

https://tube.dianaband.info/videos/watch/82e7d6dc-55d2-4f94-8877-847e3c7e2742


점, 곁에서 말하는 점들
“그 곳에서 소리는 스스로 울고, 응답하며 관계를 만들어내는 존재자(sonic agent)입니다. 어디에서 나는지 모르게 들려오는 사물의 
소란스러운 말소리들이나 딱히 시선을 잡아끄는 물체는 없지만 계속해서 감각되는 소리의 덩어리들 속에서 소리-존재자들은 현상이자 
상황으로서 드러나고 관측됩니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소리와 움직임은 하나의 ‘대화’이자, 에너지가 흐르는 집단적 풍경처럼 
운동합니다. 청취자들은 이 세계 속, 다층적인 울림의 네트워크 안에 놓여져, 인간과 비-인간, 주체와 타자의 경계에서 벗어나, 우리가 
듣기를 통해 서로를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는지를 함께 상상해 봅니다.”



루트에 대한, 대화, 사운드오브젝트설치, 서울시립미술관 세마창고, 2021
구리, 가방, 가스통, WIFI 무선통신 모듈, 환경 상호작용 시뮬레이션

드럼통 가방, 플라스틱 호스, 가스통 등 사물들은 다양한 색 재질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미세하게 떨거나 
슬쩍 스치거나 지속적으로 치거나 자신을 회전시켜 소리를 만듭니다. 그들은 홀로 소리를 낼 때도 있고 둘 셋 
이 연대하여 소리를 내거나, 많은 사물들이 합창하듯 소리를 내거나, 모두 조용할 때도 있습니다. 사물들은 
자신의 몸과 존재를 드러내는 발화장치와 다른 사물과 신호를 주고 받는 무선통신기관 그리고 사물들의 세계에 
각자의 참여와 기여를 판단하는 알고리즘(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관계망 안에서 움직임과 
소리를 만들어내는 사물은 다른 사물들의 반응을 주시하며 소리를 낼지 말지 눈치를 봅니다. 

영상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O0rI6fQd7zo


루트에 대한, 대화



루트에 대한, 대화
사물은 그들이 속해 있는 에너지 환경 수치와 자신의 상태 수치를 확인한 후 4~6가 지의 발화표현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소리내는 데, 이로 인한 작동은 자신의 상태 수치를 악화(=스트레스)시키고 한동안 
휴식의 시간을 보낸 후에야 스트레스가 풀어지는 메커니즘을 가집니다. 그들의 행위는 사물 세계의 
에너지에 영향을 주고 그것은 다시 사물들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방식입니다. 사물들이 내 는 소리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소음에 불과하지만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에너지 장이 발견되면서 
그것은 언어가 되고 대화가 되게 됩니다. 숲에 들어갈 때는 숲이라는 완전한 세계에 손님이 되듯이 
《루트에 대한, 대화》에서는 사물들이 구축한 세계에 인간이라는 외계적 존재가 되어 사물을 만 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스트레스지수 및 개체 알고리즘과 환경에너지 프로그래밍



프린스의 방에서의 1과 128분의 12초, 네트워크 사운드장치 설치, 전시공간(all time space), 2019

오후 햇살이 떨어지는 어느 장소(프린스의 방)에 모여 소리를 내는 네트워크 사물들이 '일상'을 보내는 모습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에서 시작된 작업입니다. 사물들은 서로 다른 형태와 작동방식을 가지고 움직이거나 소리내거나 또는 무언가를 
관찰하는 장치들입니다. 이 따금씩 흔들거리는 의자, 떨어 대는 금속판, 불현 듯 추락하는 열쇠들이 살고 있는 이 공간에서 약 
13 종의 사물들은 무선으로 서로 신호를 보내고 받으면서, 자신의 전자장치에 쓰여진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물들과의 
관계속에서 소리와 움직임을 만들기 때문에 관객도, 작가도, 이들이 무엇을 하고 어떤 장면 을 보여줄지 알 수 없습니다. 

영상링크

https://vimeo.com/334539969


프린스의 방에서의 1과 128분의 12초, 네트워크 사운드장치 설치, 전시공간(all time space), 2019
사물들은 보여지기 위한 존재로 전시되어 있지 않고, 그들 사이의 관계망 을 통해 각각 자기의 ‘할 일’을 하기 때문에, 
관객들은 같은 시간과 공간에 있으면서도 '단절된' 세계를 그리고 그 세계가 다른 차원에서 연결될 수 있음을 경험합니다. 
사물들을 만드는 작가인 우리는 두 '단 절된' 세계들 사이에 가능성을 여는 존재, 창작자이고, '의식'이 없는 이들에게 '의식'을 
부여하 고, 그 사이에 발생하거나, 관측되는 관계는 허구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위로의 모양, 사운드오브젝트 설치, 문화비축기지, 2018

문화비축기지의 T4 오일탱크속에 원형의 행진 행렬로 설치된 사운드 오브젝트들이 공간의 울림효과(=메아리, 돌림노래)를 통해 아련하게 
손짓하는 듯 한 소리의 '형상'을 발현하는 작업입니다. 26개의 사운드 네트워크 장치는 기본적으로 소리를 발생시키 는 부분과 다채널 소리 
환경 구현을 위한 무선통신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은 네트워크 모듈이 부착된 오브젝트는 서로에게 무선통신 신호를 보내거나 
받으면서, 서로의 시간과 사건을 약속합니다. 그 들은 네트워크의 발신자이자 수신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중계자들이고, 서로 연결 되는 존재들입니다. 특정 오브젝트는 바람장치를 내장하고 있어, 소리 환경이 발현될 때 자신의 모양을 부풀려 
생생한 호흡을 전달합니다. 26개의 사운드 장치들이 조용한 침묵의 시간을 지낸 다음 3장의 사 운드 환경(1장 누구들, 2장 목소리-
돌림노래, 3장 그들-기계)을 들려주고 보여줍니다.

영상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JMXFIj1jzLM


위로의 모양
“걸어가거나 굴러가거나 옆에서 소리내고 있는 존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위로의 모양>은 
존재들의 다른 관계와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소리 오브제들은 관람객에게 어떤 
시간, 어떤 공간을 환기시키지만, 그것은 어디에도 없었던 것이다.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의 환기. 
나에게는 아주 분명하게 느껴지지만 다른 이에게 언어로 설명하려고 하면 흩어지거나 아주 
멀어져버리는 것, 살갗에 닿았다가 사라지는 감각 같은 것. 이 이상한 환기로 인해, 적어도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 만난다.”



0. 현실 세계



향하는 귀, 흐르는 걸음, 벌어진 사고, 2024
사운드워크 공연(60분), 홍제천산책로+보틀팩토리+미학관 

《향하는 귀, 흐르는 걸음, 벌어진 사고》는 ‘듣기’라는 행위를 통해 인간인 우리들이 세계 속의 
존재들과 새롭게 연결되는 행위성을 감각하고 실천하는 사운드워크 형식의 공연입니다.
방향과 소리 환경을 제시하는 GPS 기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홍제천 산책로 특정장소들을 
찾아 다니며, 다양한 방식의 듣기를 제공하고, 우연히 만나게 되는 존재들의 출몰과 거주자들과의 
마주침들과 사운드가 작곡처럼 어울어지는 공연입니다.

보틀팩토리에서 출발 >> 뇌절 트랙 (구간으로 듣기) >> 노노로 듣기 >> 날씨같은소리 (장소특정) 
>> 환삼덩굴 라디오(언제나 흐르는) >> 미학관 사운드설치 >> 보틀팩토리 도착 
10월 17~20일 총 6회 운영 

영상링크

https://tube.dianaband.info/videos/watch/0a64622d-ce5a-46e2-9902-ed48d90c52ca


향하는 귀, 흐르는 걸음, 벌어진 사고
《향하는 귀, 흐르는 걸음, 벌어진 사고》는 함께 걷고, 들으며 우리의 귀로 흘러 들어오는 세계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바꾸는 우리의 상태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드는 듣기의 태도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만히 들리는 소리가 내 몸을 
통과하도록 내버려두는 것부터 귀를 쫑긋 세워 들어오는 소리를 하나하나 포획하는 딥리스닝까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면서 말이죠.



향하는 귀, 흐르는 걸음, 벌어진 사고
이곳, 미학관에는 흐르는 소리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공중에서 공기가 갈라지는 소리, 
입김 같은 소리, 휭휭거리는 바람이 연결한 소리, 전자 장치의 소리, 이미 납작해진 어제의 
소리까지 모여, ‘경험하는 마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험하는 마음은 진동하는 파동에서 
관계를 읽어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경험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듣기’가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곳에서 잠시 머물며, 당신의 구멍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에 
친절을 베풀어주기를 바랍니다. 창밖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오나요?

미학관 사운드 오브젝트 설치 영상

https://tube.dianaband.info/videos/watch/1056b4c0-2f4b-46a5-b62e-b29f806f80d2


Unmute Water: 음소거된 물의 소리, 감저갤러리, 산지천갤러리, 제주문화재단 2022-2023

전시 《Unmute Water: 음소거된 물의 소리》는 ‘제주 땅 밑 물의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사운드아트 
연구 전시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프로젝트 참여작가들은 제주의 동굴과 숨골, 건천 등 물의 환경을 경험하며 몸으로 듣기에 
집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것과는 다른 ‘귀’를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물의 소리를 증폭하여 채집하는 것이 아닌 돌보며 듣기 
위한 매개로서 소리 장치를 연구합니다. 



Unmute Water: 음소거된 물의 소리

향하는 귀 12채널 서라운드 사운드시스템, 방위를 재는 디지털 디바이스, 혼합재료
그곳에 틀림없이 갔었다. 그곳에 몸을 넣어 보았다. 듣는다기 보다 들려지는 일이 벌어지는 
상태였다. 그곳에 몸을 넣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했다. 몸의 모든 구멍을 잘 정리하고, 
필요시에는 안전모를 썼다. 어디까지 이어져 있을지 가늠조차 하기 힘든 어둠을 30초 이상 
오래 보는 시간을 가져야 했다. 몸을 향해라. 당신에게도 들려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제주도 산지천 갤러리에서 방위를 재는 조끼를 입고 관객이 제주도에서 녹음한 장소의 방향을 

향하게 되면, 그 장소에서의 사운드가 12채널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으로들려온다.

  영상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b1YgNXnAALA


Unmute Water: 음소거된 물의 소리

들려진 점, 진동스피커1채널, 종이, 2023
두드려서 들려지는 것을 적어 봤다. 어느덧 물의 소리가 묻어 난다고 믿고 
있었다. 후에는 오른손 중지 둘째마디 뼈가 욱신거렸다.

부분이 되기, 매트리스, 진동스피커8채널, 2023
생각하는 것 조차 운동이다. 위장이 생각한다. 뇌가 듣는다. 귀가 말하고, 
사랑을 배설한다. 돌이 말을 건다, 발바닥에게. 발이 대답한다, 미세한 
속삭임으로. 어깨는 햇살이 들리고, 척추는 새가 들린다. 나는 생각을 
지운다. 지운다는 것은 나를 지워준다. 신체는 무게가 되고, 돌이 되고, 물이 
된다. 다음번, 눈을 뜰 때는...



신호수,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2017
영상, 26:24, 8채널 사운드시스템

도심 한복판에 고층빌딩위에 군림하는 별세계(別世界)의 '네트워크'님께 드리는 감사, 우리가 연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 
끊임없이 멈추지 않는 기계장치에 대한 감사, 마찬 가지로 멈추지 않고, 뛰어주는 우리들의 심장에 대한 감사에 대한 작업입니다. 우리는 
도심 여기저기 배치된 이동통신중계기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분들을 인터뷰하고 싶었으나, 말이 통하지 않는 관계로, 그 옆에 머물고, 
그들의 목소리-전자파를 -전자파 픽업 소리장치- 로 들으려고 시도 했고, 그들의 생태계를 소리를 통해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영상링크

마이크로 전자파 픽업 장치 

https://vimeo.com/249631651


신호수



신호수, 6채널 사운드설치, , 합정지구, 2023
나무, 각종 사물, 구리선, 스피커



0. 가상 세계



모래들과 파도들, 사운드 게임 공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3
다이애나밴드와 임희주

《모래들과 파도들》은 다양한 소리 존재들이 살고 있는 가상의 소리환경을 1인칭 
시점으로 방랑하는 플레이어가 되어 소리 존재들이 충만한 세상에 푹 잠겨보는 게임입니다.
《모래들과 파도들》에는 6개의 가상 세계가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소리로 존재들의 
위치를 발견하고, 다가가거나 우회하거나 멀어지면서, 거리와 방향을 바꿔가며 펼쳐지는 
소리 환경을 듣습니다. 때로는 멈춰서서 듣기도 하고, 좋아하는 지점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듣는다는 행위는 곧 연주한다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플레이어의 연주이기도 
하고, 동시에 함께 있는 소리의 군집체들의 협연이기도 합니다.

링크

https://sand-receive.dianaband.in/


모래들과 파도들, 사운드 게임 공연, 온오프라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3

"「모래들과 파도들」은 청취 행위의 조건이 되는 형식을 
부각시킨다. 지향하기와 이동하기 외에도 무언가를 찾기, 
기다리기, 저항을 이겨내기 등 청취의 조건은 다양하다. 이것은 
이 게임이 자동 재생을 수동화하는 데 이용하는 게임의 
형식이기도 하다. 그리고 「모래들과 파도들」은 주체에게 
내재된 충동 즉 소리를 이어붙여 연주를 해 내고자 하는 충동을 
드러낸다. 이로써 우리가 이 게임에서 하는, 침묵과 정지를 
포함한 모든 활동들은 우리가 연주하는 사운드의 일부가 된다”
이동휘 글.



흐름을 향하여 걷는, 온라인 기획, 12채널 다채널 공연 실연, 서울시립미술관 2022 
다이애나밴드와 윤충근

퍼레이드를 행렬 밖에서 바라본 적이 있나요? 북소리와 수많은 무리의 소리가 멀리서 들리고, 이내 가까이 오고, 
우리는 소리에 잠기고 흐르는…. «흐름을 향해 걷는»은 온라인 공간에서 소리의 행렬을 만들어내는 사운드 
퍼레이드입니다. 사람들이 보낸 소리를 모아 가상으로 소리의 행렬을 만들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퍼레이드에 소리를 등록할 때 소리의 범주를 정합니다. 1. 깃발들, 2. 신체들, 3. 사물들, 4.누구들라는 범주를 
통해 다양한 주체와 존재들이 소리로 소환됩니다. 접근성과 감각의 교차를 위해 소리 등록시에 오디오 설명글을 
작성하고 소리에 대한 픽셀 이미지를 그려 제출합니다.
모아진 소리들은 웹플랫폼에서 한 방향에서 출현하여 다른 방향으로 사라지며 실시간으로 생성 및 출력됩니다. 
헤드폰으로 들을 시에 소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청취환경과 경험을 제공합니다.

영상링크

https://tube.dianaband.info/videos/watch/026c83de-657d-4865-a951-ae85b1ad94dd


흐름을 향하여 걷는, 온라인 기획, 16채널 다채널 공연 실연, 서울시립미술관 2022
소리가 흐르는 길은 별들이 순회하는 저 은하수와 같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소리를 

듣고 있든 그렇지 않든 흐르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퍼레이드의 영속성은 우리에게 최후의 안도를 

줍니 다. 때로는 자신이 위성궤도를 무한히 돌고 있는 우주 부스러기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것이 

관측되는 순간 더는 외로움이나 잊힘이 아니라 기억됨이 됩니다.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웹사이트(https://walkingtowardstheflow.xyz/)

https://walkingtowardstheflow.xyz/


동그라미 앙상블, 참여형 사운드 퍼포먼스,  탈영역우정국, 2018 
관객 참여형 사운드 퍼포먼스 <동그라미 앙상블>은 공연 참여자들의 여러 의견, 입장, 태도의 혼합
(mixing)과 매시업(mash up)을 음악적으로, 전자적으로 심지어 신체적으로 시도한다. 그럴싸해 
보이는 이 모임이 관객들에게 바라는 바는 크지 않다. 어떤 특정한 결론, 완결된 곡 그리고 도출된 
합의가 나올 것이라는 실용주의적 입장과 민주주의적 기대를 포기하길 바라는 것 정도이다. 왜냐하면 
이 공연은 목표가 부재하고,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서로 맴돌고 길을 잃는 엔트로피 높은 축제이자, 
소리, 신호, 제스처, 전파, 음파 등이 경쟁하는 끝없는 수다이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을 들고 참여하는 관객들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웹 페이지를 스크롤하여 음악적, 신체적 
발화를 하게 된다. 아니 정확히 말한다면 다수의 발화 행위를 공유하게 된다. 참여자는 발화 행위의 
주체이자, 교묘하게 앙상블 되는 소리, 의견, 행위의 재귀적 수신자이고, 동시에 여러 파동의 개별적인 
매질(medium)이다.

네트워크 웹앱, 웹오디오 믹스툴 , node.js 실시간 채팅 기술



0. 다중 세계



<스와이프!>, 음이온+다이애나밴드, 작,연출 김상훈,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2025
 
득시글대는 사물 사이에서 수런거리는 마음에 흔들리며, 계속 함께 있기
<스와이프!>는 햄릿을 AI, 포스트휴먼, SF, 비인간이라는 프리즘으로 재창안한 극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마음이란 무엇이 
될 것인가/되어야하는가를 질문합니다. 인간들과 사물들, 아니면 인간이거나 사물인 것들, 아니면 인간도 사물도 아닌 
것들이 등장하거나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나서 흔들리거나 흔들려서 만나는 시간을 함께 합니다. 그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이브카메라를 활용하여 사각지대를 눈 앞에 겹쳐놓는 큐비즘적인 무대, 다양한 물질의 진동을 통해 사운드스케이프를 
만들어내는 다이애나밴드와의 협업을 통해 극장을 다양한 객체들이 우글우글 생성되는 의아하고 생경한 장소로 
재창출합니다. 몸들은 그 세계에서 함께 흔들리며 저월(subscendence)합니다. 전통적인 극장을 다양한 맥락에서 
재해석하면서 관객들과 새로운 시대의 정치/미학적 질문을 나눕니다.

영상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lptUPn5e3PI


기울어지되 쓰러지지 않는다, e-Crystallomancy 사운드공연, 틸다그라운드, 2024

미디어 기술의 광물적·결정적 차원을 탐구하는 휴먼인프라스트럭쳐와 동료들
(남민오, 다이애나밴드)은 크리스탈의 신비로운 측면, 특히 힐링 크리스탈의 
유행과 디지털 기기에서 결정이 널리 사용되는 현상 간의 유사점을 
파헤칩니다. 휴먼인프라스트럭쳐는 웹 상에 크리스탈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미디어로서 크리스탈이 가지고 있는 전기전자적 성격(압전력, 광전력, 
강자성, 전도성, 반도성 등)과 함께 크리스탈의 ‘힐링’능력을 형이상학적 
특성이라며, 나란히 서술하고 있는 점을 흥미롭게 생각했습니다. 
’e-Crystallomancy’는 크리스탈을 응시하면서 그것이 시청각의 미디어 
장치로서 기능하는 방식을 드러내고 이와 더불어 그것이 열어놓는 어떤 
신비적인 측면을 퍼포먼스를 통해 탐구하고자 합니다.
’e-Crystallomancy’에서는 휴먼인프라와 다이애나밴드, 그리고 남민오 
작가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크리스탈로 제작한 DIY 전자악기(홈브루 
피에조 마이크, 크리스탈 라디오, 구리 크리스탈 필름 장치 등)로 
오디오비주얼 퍼포먼스를 수행합니다.

영상링크

https://tube.dianaband.info/videos/watch/6965f348-6781-4b3b-a5e3-592bb729b02a


돌 깨는잠, 숨 짓는 숲,  신촌극장, 2021

사물들의 행위와 소리를 통해 사람은 소리의 풍경과 사건을 관찰하게 
되는 사운드 오브젝트 공연이다. 이면의 사물들 사이의 관계와 그들의 
입장은 사물들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 사물들 사이 의 사건 
속에 사람의 위치, 관계를 알아차리게 되면서 다양한 주체들이 동등함을 
획득하며, 서로 관찰하 고 관찰되어 진다. 사물로 극을 구성함에 있어 
사물이 드라마를 갖게 되는 과정에 ‘시간’을 설정한다. 사물들은 각자의 
역 할로 충실히 존재하며 각자의 역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연적으로 
때로는 부딪혀 사건이 되고 사건 은 사람과 더불어 풍경이 된다. 

영상링크

https://tube.dianaband.info/videos/watch/7248fb6d-d359-4ccd-847b-088635fd3b60


돌 깨는잠, 숨 짓는 숲,  신촌극장, 2021

"《돌 깨는 잠, 숨 짓는 숲》은 일상에선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어쩌면 생물로서의 인간이 
본능처럼 가지고 있었을 감각을 깨닫게 한다 . 언제 어디서 무엇이 어떤 방식으로 말을 걸어올지 
알 수 없기에, 위아래, 사방팔방을 주시할 때의 긴장감 .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 다른 질감과 
양감의 물질이 접촉하고 충돌했을 때 생성되는 소리로부터 추측해보는 현상들. 밥상 위의 
수명을 알 수 없는 이끼에서는 이상스러운 포만감이 느껴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판단할 수 
없는 앙상한 가지의 화분들은 내가 직간접적으로 소멸시켰을 모든 자연에 대한 죄책감을 
불러일으킨다.."

- 생물 ― 사물 사람― 사건 삶― 예술, 김슬기 (공연 드라마투르그)

《돌 깨는 잠, 숨 짓는 숲》공연 스틸컷



숲에 둘러서서, 참여형 사운드 퍼포먼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20

《모두를 위한 미술관, 개를 위한 미술관》은 반려견이 사람들과 함께 미술관에 출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참여형 사운드공연 《숲에 둘러서서》는 개와 함께 듣는 소리 환경을 만드는 공연입니다. 사물인터넷의 
기능 12개 의 네트워크 사운드 장치가 다채널 소리 환경을 만들고, 개와 인간의 연합체, 그 공동체의 일시적 
연대감을 위해 소리의 낮은 단위들, 기억의 소리 패턴들을 공연했습니다. 반려견과 생활하는 인간들이 
공동체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웹 채팅창을 공연의 구성으로 넣었습니다. 개에게 공연이라는 형식이 
인간적이고 낯설 수 있기에 릴렉스를 주는 향, 아로마도 공연의 구성요소로 포함시켰습니다.



시민밴드(안산순례길), 다원예술 공연, 2017
“안산순례길” 프로젝트는, 자신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극한까지 종교적 성지를 찾아 길을 걸으며 사고하고 
깨달음을 얻는 순례를 모티프로, 한국의 근대화와 세월호라는 현대사를 품은 안산이라는 도시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걸으며 기억에 새기고 사유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안산순례길2017에서 한국 근대화역사의 축소판인 안산공단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몇몇의 
구간에서 순례자들은 출발전에 나누어 드린 스피커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소리를 같이 출력하는 활동
(시민밴드2)를 했다(30채널 사운드매핑). 순례자들의 스마트폰은 웹을 통해 연결되고 다이애나밴드가 웹에 
접속한 스마트폰들을 조정하여, 동물/곤충소리, 브라스악기, 모터소리, 목소리, 자연소리,  자동차 클락숀 
소리등을 즉흥적으로 재생하고 변환하면서 장소와 상황에 따라 즉흥연주했습니다.
웹오디오 믹스툴 , node.js 실시간 채팅 기술


